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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달의 신기술

COVER
STORY 컨텍스트는 전후관계 또는 맥락, 상황 인지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개별 단락 혹은 파편ㆍ낱개 등의 의미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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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예측하는 컨텍스트(Context) 기술과 서비스 시대 

만물지능 인터넷 세상, 당신은 준비가 되었나요?
불과 수년 동안 우리의 일상행동, 비즈니스, 관계망 등이 크게 바뀌었다. 길거리나 자하철에서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우리는 잠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  이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또는 초연결사회의 도래라고 일컫는다. 그러는 사이 또 하나의 스마트 혁명 

‘웨어러블 컴퓨터’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우리들의 신체에 달아붙은 이들 디바이스들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읽고 어떤 행동을 부추길 것이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본질은 곧 판단하고 예측하는 컨텍스트(Context)서비스다. 

디지털 혁명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스마트 폰과 웨어러블 컴퓨터의 만남은 사람, 사물, 공간을 하나로 잇는 한층 강력한 

초연결 플랫폼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세계를 만물지능인터넷 세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세계의 디지털 선봉기업은 

일제히 그 곳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Google NOW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지 않아도 미리 알려준

다. 이용자의 위치, 현재 시각 등의 컨텍스트 정보를 참조로 그 시점에서 이

용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이는 마치 로버트 스코블의 책 ‘컨텍스트의 시대’에 씌어진 ‘우리를 둘러싼 

빅데이터와 수많은 센서, 그리고 언제든지 접속되어 있는 모바일기

기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자

만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구절을 연상케 한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의 보

급을 컨텍스트의 제1단계로 보았다. 그 이전

의 시스템은 인터넷 어드레스에 의해 개별 

컴퓨터는 인식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이용자

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소

셜 네트워크에 대부분의 선진국 시민이 참

여하면서 컴퓨터는 개개인의 인간을 식별

함과 동시에 누구와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알 수 있게 됐다. 컨텍스트

의 제2단계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이다. 데스크톱 PC는 누가 사용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스

마트폰은 본인만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식별성을 비약적으

로 증대시킨다. 또한 웹의 이력 및 웨어러블 컴퓨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

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

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있다. 하지만 컨텍스트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컨텍스트 기술 및 서비스 시대

스마트 혁명은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했

다. 불과 수년 동안이라고 표현할 만큼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스마트 

혁명이 가져온 세상에 익숙하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초연결사회는 비

즈니스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미 극적으로 변화시켰고, 

더 큰 변화를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3G, LTE, 

와이파이, 근거리 통신 등 무선 네트워크로 접속

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억 대 이상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상

호 연결한다. 앞으로 이들 디바이스는 단

지 포켓의 스마트폰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 시계, 헤드셋, 팔찌, 안경, 콘택트렌즈, 

신발, 의류, 피부 부착 등 무수한 웨어러블 

컴퓨터도 포함된다. 

더욱이 웨어러블 컴퓨터는 태블릿이나 스

마트폰 등 기존의 디바이스와는 달리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에서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웨어러블 컴퓨터를 활용하는 컨텍스트 기술이 도시 인프

라, 산업현장, 일상생활 등으로 확산될 날도 멀지 않았다. 어쩌면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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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니는 
통신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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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디바이스

일상생활 공간의 
센서 디바이스

<그림 1> 컨텍스트 기술과 서비스 시대를 
견인하는 편재형 디바이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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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혁명은 의사소통서비스(Communi 

cation Casting)나 방송 콘텐츠서비스(Contents Casting)의 혁신에 머무

르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무선으로 연결되고, 보다 많이 

연결될수록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컨텍스트 서비스(Context 

Casting)로의 대이행이다. <그림 1>은 사람과 사물이 대동맹(大同盟)하여 

사람과 사물이 공생하는 새로운 생태계의 출현을 암시한다. 바야흐로 우

리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엮어내는 컨텍스트 서비스 혁명의 여명

기에 접어들고 있다.

다가오는 2020년대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5G 이동통신 시대는 

M2MㆍIoT 생태계가 거대 산업 내지 모든 인프라를 바꿔놓을 것으로 예

측된다. 5G 시대에서는 가입자당 최소 5개 내지 10개의 디바이스를 활용

하는 500억~1000억 개의 초

연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는 본

격적인 컨텍스트 기술과 서비

스 신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

다. 무수한 디바이스 그 자체로 

거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생성

하고, 그 데이터는 또 실시간으

로 해석되면서 높은 부가가치

를 지니는 컨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컨텍스트 기술 및 서비스 수요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

미국의 다국적 컴퓨터 정보기술업체인 휴렛패커드(Hewlett Packard)가 

발표한 ‘CeNSE(Central Nervous System for the Earth)’라는 비전보고서에 

따르면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의 환경 탑재형 디바이스가 2018년에는 1조 

개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1) 더불어 CeNSE 관련 기술이 기후 모니

터링, 재고 관리, 제품과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추적, 스마트 하이웨이, 해

일 및 지진경보,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홈, 건조물 모니터링 등에 급격하게 

보급됨으로써 각종 컨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마이크로 프로세스 등으로 유명한 반도체 제조회사인 인텔(Intel)

은 컨텍스트를 인식하는 컴퓨팅(Context Aware Computing) 기술이 센서 

수요를 급증시켜 2020~2022년에 트릴리온(1조 개) 규모에 달할 것이라

고 예측하고 있다.2) 또한 인텔은 이들 수요의 70%가 인류의 당면과제 해

결에, 30%가 라이프스타일의 향상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4     이달의 신기술

<그림 2> Grand Challenges for Engineer in 21st Century
Source: Sandhipark Bhide_Intel Corporation, Trillion Sensors Summit, Feburary 2014.

컨텍스트화(Contextualization)란 웨어러블 컴퓨터와 사물ㆍ만물 인터넷 등의 최신 ICT 트렌드를 

기술과 서비스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개념이다. 컨텍스트화

 “컴퓨터가 이용자가 처해 
있는 맥락이나 배경을  
알아채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상황을 컨텍스트화라고 할 
수 있다. 컨텍스트 기술 
혹은 서비스는 ‘사람ㆍ 
사물ㆍ공간을 연결해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주변과 수요 인식, 대면자의 기분 등 상황 인식, 기기 주변의 

상황파악, 퍼스널 헬스케어, 지구와 우주에 관한 상황파악 등을 중심으로 

가치를 창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21세기 지구사회의 과제 해결 가능성 

<그림2>에서 보듯 인텔은 500억 개 디바이스와 1조 개의 센서 인프라

가 창출하는 21세기 지구사회(Trillion Sensors Universe)의 과제 해결력에 

주목하고 있다. 인텔의 연구진은 태양 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핵융합 에

너지의 활용, 탄소 포획방법 개선, 식수해결,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 도

시 인프라의 유지·보수, 유전체 정보 해석, 브레인의 역설계, 바이오 줄

기세포 투자, 가상현실 활용, 고도화된 개인학습, 핵 테러 방지 등 21세기

에 직면하게 될 인류 도전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500억 디바이스와 

조 단위의 센서 인프라가 전략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기업과 학술기관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트릴리온 센서 서밋

(Trillion Sensors Summit)에서는 ‘매년 1조 개의 센서를 활용하는 사회’의 실

현을 제창하고 있다.3) 매년 1조 개의 센서는 2014년 현재 연간 수요의 약 100

배로서, 세계 인구로 평균하면 1인당 연평균 150개에 상당한다. 이러한 초대 

규모 센서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해 센서 자체의 비용, 사용법, 공급체제 

등 관점에서 혁신이 필수다. 앞으로 센서 네트워크의 적용영역이 확장될수

록 각종 사회적 과제의 해결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비전 -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는 시나리오 

스페인의 신생 벤처인 Libelium Comunicaciones Distribuidas는 새로

운 사회 인프라(New SoC)로서의 센서 시스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Libelium Comunicaciones Distribuidas는 IBM이 세계 각

국에서 주최하는 스타트업 콘테스트 ‘IBM Smart Camp’에서 최종 후보자

가 되면서 일약 주목받은 회사로 부상한 바 있다. 회사 이름 ‘리베리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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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지능 인터넷 세상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 모색해야

국가 차원이라면 감염증, 그리드 네트워크 이용 상황, 전기 사용량 등을 

판단함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과 연계해 전력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 동시에 지구 차원에서는 온난화, 환경문제, 대형 재난, 핵 

위험 감시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IoTㆍIoE의 센서 규모가 확장될

수록 사이버 테러, 안전, 프라이버시, 신원 확보 등의 과제가 경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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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ibelium Comunicaciones Distribuidas의 스마트 미래도시 구상도
Source: http://www.libelium.com/

<그림 4> Type of IoT Usages
Source : Sandhipark Bhide_Intel Corporation, Trillion Sensors Summit, Febura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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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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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로, 스마트 조명, 지능형 쇼핑, 도시 소음, 쓰레기통의 쓰레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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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ww.hpl.hp.com/news/2009/oct-dec/cense.html
2) www.intel.com/.../intel.../creating-business-value-through-cont
3) www.tsensorssumm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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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지구촌 동반성장, 
과학기술에 길을 묻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한국전쟁 직후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과 자립의지도 강했지만 개발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 국제사회의 도움도 무시할 수는 없다. ODA란 무엇인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개도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원조에는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협력도 포함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20세기 대외원조의 

대표 성공모델로서 그 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고,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지구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고기 잡아 주던 방식에서 고기 잡는 방법 지원으로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앞으

로 국제사회의 원조는 단순 물자지원보다 ‘개발 효과성’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이는 과거 ‘고기를 잡아 주던’ 단순 물자지원

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ODA가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식과 경험, 노하우와 역량을 전수하는 과학기술 ODA가 더욱 중요해

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과학입국 및 기술입국의 강한 통치철학을 

토대로 과학기술육성정책을 펼쳤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원조를 받

아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다. 이어 과학기술처 발족

(1967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 등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과학기

술 육성이 경제발전의 초석이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발전의 경험상 요소 및 개도국의 경제, 자원, 산업 기반 등

을 분석해 국가군별로 개발 협력 수요를 도출한다면 앞으로 개도국 협력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4개

의 국가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낙후된 저

개발, 무역의존도가 높고 재정 수입에서 석유 및 광물자원 비중이 높은 

자원 의존, 저개발보다 소득 수준이 높으나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한 제조

업 미발전, 개도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 비중

이 높은 제조업 발전 등 4개의 그룹핑이 가능하다.    

  협력 수요 도출과 관련해 문헌조사 결과 개도국의 빈곤 경감과 경제성

장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92개 개도국에 대한 40년간 국가 간 실증

분석 결과 개도국 내 하위 5%의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의 증가에 비

례해 증가함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 

경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인프라의 개선은 교통 및 통신비

용 감소,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장 확대와 개선에 기여하는데, 이는 

빈곤지역과 개발된 중앙도시 간 연결성 강화 및 생산구조에 영향을 주며, 

국가 간 무역을 통한 성장을 촉진한다.

저개발 개도국

 ■ 1인당 GDP ≤ $1,000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케냐,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에티오피아 등 16개국

제조업 미발전 개도국

 ■ 1인당 GDP ≤ $5,000
 ■ 제조업/GDP ≤ 20%
 몽골, 요르단, 과테말라, 파키스탄,  
 모르코, 파라과이, 이집트 등 15개국

자원 의존 개도국

 ■ 석유, 광물자원 수출 비중 35% 이상
 카메룬, 이란, 수단, 에콰도르,  
 투르크메니스탄 등 11개국

제조업 발전 개도국

 ■ 1인당 GDP ≤ $5,000
 ■ 제조업/GDP ≥ 20%
 인도네시아, 우즈벡,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등 9개국

<그림 1> 대상국 그룹별 구분 및 특징

<그림 2> 경제 인프라 투자와 빈곤 경감의 관계도 예시

생필품의 공급 및 가격

빈곤경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도로건설 관개수로 전기공급
지원분야

농업 생산성 농업외 분야 고용 농업외 분야의 생산성 영향분야

빈곤층의 임금소득 및 고용농촌지역 경제 성장 직접경로간접경로

빈곤층의 실질소득/소비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前)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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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무역을 통한 성장을 촉진한다.

저개발 개도국

 ■ 1인당 GDP ≤ $1,000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케냐,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에티오피아 등 16개국

제조업 미발전 개도국

 ■ 1인당 GDP ≤ $5,000
 ■ 제조업/GDP ≤ 20%
 몽골, 요르단, 과테말라, 파키스탄,  
 모르코, 파라과이, 이집트 등 15개국

자원 의존 개도국

 ■ 석유, 광물자원 수출 비중 35% 이상
 카메룬, 이란, 수단, 에콰도르,  
 투르크메니스탄 등 11개국

제조업 발전 개도국

 ■ 1인당 GDP ≤ $5,000
 ■ 제조업/GDP ≥ 20%
 인도네시아, 우즈벡,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등 9개국

<그림 1> 대상국 그룹별 구분 및 특징

<그림 2> 경제 인프라 투자와 빈곤 경감의 관계도 예시

생필품의 공급 및 가격

빈곤경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도로건설 관개수로 전기공급
지원분야

농업 생산성 농업외 분야 고용 농업외 분야의 생산성 영향분야

빈곤층의 임금소득 및 고용농촌지역 경제 성장 직접경로간접경로

빈곤층의 실질소득/소비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前) 원장]

 January  2015     7

한국형 전략모델

  우리나라 역시 인프라 원조를 통한 경제 개발 및 성장의 성공사례로 

1960년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경제 인프라 부문에 총 원조금

액의 약 50%를 투자했는데, 공업생산 부문에도 30%의 자금이 지원되면

서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은 저

개발(~1961년), 제조업 미발전(1962~72년), 자원 의존 및 제조업 발전 개

도국(1973~88년)으로 단계별로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정 및 단계를 토대로 개도국의 유형에 따른 발전 방

향과 협력 수요 도출 결과 한국형 전략모델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

다. 즉, 우리나라 발전시기 등을 분석해 저개발은 농업 육성, 제조업 미발

전은 수출경쟁력 강화, 자원 의존은 자원 관련 산업 인프라 지원, 제조업 

발전 개도국은 중화학공업 등 전략산업 등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ODA로 추진하는 2개 사업 

  과학기술 ODA의 일환으로 필자는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에티

오피아 공학교육 역량강화사업과 베트남-KIST(V-KIST)사업을 소개하

고자 한다. 

 먼저, 에티오피아 공학교육 역량강화사업은 한국공학한림원의 공학

기술 해외협력사업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다. 사업 추진 배경을 보면 현재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ODA는 주로 물자지원 및 인력훈련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자지원은 이

를 운용할 인력 양성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원조 후 무용지물이 되는 사

례가 다수 발생한다. 단기 인력훈련의 경우에도 훈련 종료 후 해당국의 

대학 및 연구소의 인프라 미흡으로 실업자가 되거나 선진국으로 인재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실험기자재 및 장비지원과 이의 실효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를 제안하고자 한

다. 대상은 한국 은퇴 교수(이장규)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아다마 대학, 아

디스아바바 국립대학 등에 시범 추진될 수 있으며, 기자재와 장비는 국내 

출연연의 유휴장비 및 수리 보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 해외 봉사 프로

그램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학생의 파견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불용 처리 또는 유휴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며, 과학기술 ODA 성공모델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학기술 ODA의 새 모델이 될 V-KIST사업은 “KIST와 같은 과학기

술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달라”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가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컨설팅사업(DEEP)의 

일환으로 ODA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는 3500만 달러(약 376

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2017년까지 연구원 300명 규모의 연구소를 설립

하기로 했다. KIST는 연구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

수와 자문까지 제공해 V-KIST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도 하노이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호아락 테크노파크에  약 19

만8000㎡의 토지와 인프라 시설을 제공했다. 연구는 베트남이 강점을 가

진 천연물 기반의 생명공학(BT) 분야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전자재료, 부

품 관련 산업기술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IT, BT 융합 분야에

서 미래원천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KIST는 첨단 연구시설 건축과 장비지원 등 하드웨어 구축 노하우뿐만 아

니라 운영 자문, 교육 연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소프트웨어 이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KIST는 48년 전 미국 원조로 설립된 한국의 첫 ODA 수혜 

연구기관이다. 그 동안 축적한 연구소 운영 노하우와 연구개발 역량을 개도

국에 다시 돌려주는 ODA 선순환 모델인 V-KIST는 우리나라 국격 제고와 과

학기술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개도국의 발전 단계 : 한국 경제 인프라 구축사례 중심으로

<그림 4> 한국형 대개도국 아젠다 도출 로드맵

저개발 자원 의존
제조업
발전

제조업
미발전

 ■ 교통 인프라(도로,공항)

 ■ 전력 인프라(발전 기술)

 ■ 경공업(섬유 등 노동집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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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중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로 

선정한다. 포스코가 ‘탈황설비용 황산/염산 복합내식강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국내 화력발전소 및 관련 설비제작사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아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기술 장관상 신기술 장려상 신기술 장려상

 국내 화력발전소 및 관련 설비제작사 국가 경쟁력 확보  -  포스코
플렉시블 복합 기능 유기전자소자 기반기술 개발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세대 기판기술 확보,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증대 효과 - ㈜LG실트론

신기술 부문

New 

Technology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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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틸다이내믹스(World Steel Dynamics, WSD)가 분석하는 철강사 경쟁력 순위에서 포스코가 지난 5년간 

7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11년 연속으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도 선정된 포스코는 ‘POSCO the Great’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건전성 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국내 화력발전소 및 관련 설비제작사 
국가 경쟁력 확보
황산 내식강은 대형 설비에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중 부식으로 인한 누수 등 문제가 

생기면 설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설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업체들은 오랜 기간 사용해 검증된 소재를 선호하므로 대체할 소재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제품의 경우 실제 가동해본 결과 기존 사용 제품에 비해 

성능이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기존의 시장 진입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를 실현하게 한 고내식 내황산강은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황산에 의한 부식이 

심각한 부품 또는 설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소각로 

등의 설비 및 부품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화력발전 능력은 약 2만9000MW이며, 

연간 교체되는 황산 내식강 소재비만 약 230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중국은 

약 65만2000MW에 달하는 화력발전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약 20배 수준이다. 

황산 내식강을 적용할 경우 연간 46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공기 예열기에만 

적용할 때의 금액이다. 여기에 GGH(Gas-Gas Heater) 등 다른 설비 및 열병합발전소, 

소각로 설비 등에도 확대 적용할 경우 그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취재 김은아 사진 김기남

사   업   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탈황설비용 황산/염산 복합내식강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

제   품   명 고내식 복합내식강(ANCOR-CS, HS)

개 발 기 간 2008. 12.~2014. 3.(64개월)

총 사 업 비 3,440백만 원 

개 발 기 관 포스코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054-220-0114 / www.posco.co.kr

참여연구진 포스코 윤정봉, 이병호, 김종화, 조선선재온산 조현학, 정승진,  

 고려용접봉 강양출, 윤상희, 김영수, 세아에삽 황형철, 김영환,  

 성균관대 김정구, 박선아, 부산대 신헌철, 강대근, 창원대 신기삼,  

 하인생, 포항금속소재산업연구원 유영란, 손홍균, 이재원 외

Industrial 

Technology

장관상
포스코 (윤정봉 전문연구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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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틸다이내믹스(World Steel Dynamics, WSD)가 분석하는 철강사 경쟁력 순위에서 포스코가 지난 5년간 

7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11년 연속으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도 선정된 포스코는 ‘POSCO the Great’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건전성 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국내 화력발전소 및 관련 설비제작사 
국가 경쟁력 확보
황산 내식강은 대형 설비에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중 부식으로 인한 누수 등 문제가 

생기면 설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설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업체들은 오랜 기간 사용해 검증된 소재를 선호하므로 대체할 소재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제품의 경우 실제 가동해본 결과 기존 사용 제품에 비해 

성능이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기존의 시장 진입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를 실현하게 한 고내식 내황산강은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황산에 의한 부식이 

심각한 부품 또는 설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소각로 

등의 설비 및 부품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화력발전 능력은 약 2만9000MW이며, 

연간 교체되는 황산 내식강 소재비만 약 230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중국은 

약 65만2000MW에 달하는 화력발전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약 20배 수준이다. 

황산 내식강을 적용할 경우 연간 46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공기 예열기에만 

적용할 때의 금액이다. 여기에 GGH(Gas-Gas Heater) 등 다른 설비 및 열병합발전소, 

소각로 설비 등에도 확대 적용할 경우 그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취재 김은아 사진 김기남

사   업   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탈황설비용 황산/염산 복합내식강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

제   품   명 고내식 복합내식강(ANCOR-CS, HS)

개 발 기 간 2008. 12.~2014. 3.(64개월)

총 사 업 비 3,440백만 원 

개 발 기 관 포스코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054-220-0114 / www.posco.co.kr

참여연구진 포스코 윤정봉, 이병호, 김종화, 조선선재온산 조현학, 정승진,  

 고려용접봉 강양출, 윤상희, 김영수, 세아에삽 황형철, 김영환,  

 성균관대 김정구, 박선아, 부산대 신헌철, 강대근, 창원대 신기삼,  

 하인생, 포항금속소재산업연구원 유영란, 손홍균, 이재원 외

장관상
포스코 (윤정봉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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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내 복합부식환경설비

본 개발 제품은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쓰이는 황산 또는 황산/염산 복합

부식 부위에 사용돼 일반 강보다 설비의 수명을 최소 20배, 최대 60배까

지 연장시키는 부식에 강한 강이다. 개발 제품은 일부 설비에는 용접을 

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용접 부위까지도 내식성을 확보해야 하며, 용접 후 

용접 부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강판 개발 후 용접재료를 개발할 경우 

용접성 확보를 위해 강판의 제조조건을 바꿔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강판과 함께 용접재료를 동시에 개발해야 용

접 품질까지 고려한 제품 개발이 돼 효율적이므로, 본 과제에서는 용접봉 

제조사인 고려용접봉, 세아에삽, 조선선재온산 3개사가 참여해 용접재료

도 동시에 개발했다. 

특히 본 제품 개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식의 원인 파악과 함께 

내식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구다. 막연히 선진사에서 제조하는 

방식을 따라할 경우 선진사 제품을 능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식의 원인 파악과 부식을 방지하는 기구의 독

자적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창

원대학교 3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해 수행했다. 이

외에도 본 제품은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이 매우 크

기 때문에 제품을 본격 판매하기 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 검증하는 절차

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POMIA(포항금속소재산

업연구원)가 참여했으며, RIST(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발전소

의 부식환경분석, 부식모사장치, 시험법의 최적화 기술을 개발했다. 

이와 관련, 본 연구과제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포스코의 윤정봉 전문연구원은 “황산 내식강의 내식성은 

높을수록 수명이 비례해 증가하므로 현재 개발한 성능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수준과도 큰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차별화 제품을 목표로 개

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로 앞으로 수출 가능성 높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1단계에서 선진사의 최고급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었으며, 2단계에서 개발된 강판은 선진사 제품보다 1.5배 이

상 내식성을 확보한 강판으로 선진사 기술을 능가했다. 또한 동시에 개발

된 용접재료를 사용해 용접한 결과 용접 부위의 내식성이 강판과 동등했

고, 용접 부위가 건전해 균열 또는 가공 불량과 같은 용접 후 발생할 수 있

는 문제가 전혀 없어 용접재료도 성공적으로 개발됐음을 입증했다. 

1단계에서 개발 완료한 제품을 시험생산해 현장 적용시험을 수행했다. 

대상 설비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예열기로 약 1t의 물량을 시험했다. 당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는 예열기의 열소자로 수입제품을 사용했는데, 수

명이 짧아 불만이었으며, 수명이 더 긴 소재의 개발을 요청했다. 때마침 1

687억 원 
본 연구과제를 통해 1년 기준으로 687억 원의 정량적 성과를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입대체로 1만t/연(180억 원/연), 수입대체 시 국내 고객사의 원가절감으로 

147억 원/연, 수출을 통해 2만t/연(360억 원/연)의 예상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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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술 적용 (삼천포 화력발전소 Air Preheater)>

수입소재
(추가 Test용)

수입소재 (고내식)

개발 소재 1톤

추가 Test용
장입

과제결과
실증 Test

고내식 소재
요구

계속 사용전량 교체

개발소재 (국산)기존소재 (수입)

20개월
사용

20개월
사용

16개월
사용

배경
1년 후

부식심각(수입소재)

39개월
사용

16개월
사용

기존 소재 240t
(수입소재)



단계에서 개발된 소재가 실험실 시험결과 

수입 소재보다 약 3배의 내식성을 지니고 

있어 그 소재를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

행했다. 이는 기존 사용 중인 수입재 240t 중 1t

을 개발재로 대체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테

스트를 수행한 셈이다. 

공기 예열기를 보수해 처음 16개월간 가동 후 보

수기간 중 상태를 보니 기존 사용 제품인 수입재는 

거의 부식돼 원형은 없어지고 잔편만 남아 있는 상태

였다. 하지만 본 개발 제품은 거의 부식되지 않고 원형

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또한 20개월 가동 후 확인한 

결과 기존 소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됐

지만, 본 개발 소재는 일부만 부식됐을 뿐 형체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술 격차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다

개발 소재는 처음 16개월, 그 후 20개월을 사용했으니 36개월을 

쓴 셈이고, 기존 수입 소재는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본 개발 소재의 수명은 기존 수입 소재보다 3배 정도 긴 

수명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는 그 다

음 보수에서 기존 사용해 오던 수입 소재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재로 

전량 교체했다. 

이렇듯 황산 내식강은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설비의 부품으로 사용

되는데, 부식으로 인한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하면 설비 전체의 가동을 멈

춰야 하기 때문에 소재 선택에서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국내 발전

소에서 사용하는 내황산강의 대부분이 수입재로 수십 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연구과제로 수행된 

황산 내식강의 성능이 우수하다 해도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벽

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수입산이 확보하고 있던 기존의 

높은 신뢰도와 개발 대상 신제품의 성능을 입

증해야 하는 어려움은 결국 포스코의 선진사 

대비 기술 격차에 대한 선입견에서 기인한다.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개발 제품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의 윤정봉 전문연구원은 

“본 제품의 개발로 제조사-사용자-설비제조

사가 윈-윈-윈(win-win-win) 하여 관련 업계 전

체의 국제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닌

다”며 “특히 전기는 거의 모든 산업에 사용되므로 원가절

감이 전기료 인하에 연결된다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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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혁신

그린 에너지 소재의 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불굴의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 
LG실트론의 정신입니다.

LG실트론은 세계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IT & 그린 에너지 소재의 다양한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전문가 코멘트

“수입 소재에 비해 3배 이상의 부식저항능을 

보유한 복합 내식강을 개발해 국내 발전소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가혹환경 

설비용으로 용도 확대가 기대된다.” 장웅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금속재료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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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개발 제품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의 윤정봉 전문연구원은 

“본 제품의 개발로 제조사-사용자-설비제조

사가 윈-윈-윈(win-win-win) 하여 관련 업계 전

체의 국제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닌

다”며 “특히 전기는 거의 모든 산업에 사용되므로 원가절

감이 전기료 인하에 연결된다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달의 신기술

도전과 혁신

그린 에너지 소재의 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불굴의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 
LG실트론의 정신입니다.

LG실트론은 세계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IT & 그린 에너지 소재의 다양한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전문가 코멘트

“수입 소재에 비해 3배 이상의 부식저항능을 

보유한 복합 내식강을 개발해 국내 발전소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가혹환경 

설비용으로 용도 확대가 기대된다.” 장웅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금속재료 PD

도전과 혁신

IT & 그린 에너지 소재의 Solution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On Time Partner

불굴의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 
LG실트론의 정신입니다.

LG실트론은 세계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IT & 그린 에너지 소재의 다양한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dawoon.jung@lgsiltr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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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산업기술상

차세대 기판기술 확보,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증대 효과
1985년부터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며 국내외 반도체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LG실트론은 단결정 성장부터 웨이퍼 가공에 이르는 공정까지 일관 

생산체제로 구축, 생산의 효율성을 강화함은 물론 강도 높은 혁신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현재 150mm에서 300mm까지의 전 구경에 

걸쳐 폴리시드(Polished) 웨이퍼와 에피(EPI)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해 450mm 웨이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LG실트론은 고객의 동반자로서 고객이 필요한 솔루션(Solution)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파트너가 되고자 사업영역을 IT, 에너지, 

환경소재로 확장하고 있다.  

취재 김은아 사진 이승재

사   업   명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고성능 반도체 소자용 차세대 기판기술 개발

제   품   명 300mm CIS 및 Logic용 에피 웨이퍼

개 발 기 간 2009. 3.~2014. 2.(60개월)

총 사 업 비 15,230백만 원

개 발 기 관 ㈜LG실트론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로 53 

 054-470-8006 / www.lgsiltron.co.kr

참여연구진 한국반도체연구조합 고대홍, ㈜LG실트론 강희복, 최일수, 김도연,  

 최은석, 강석준, 이건호, 연세대 조만호, 한양대 심태헌, 전북대 심규환,  

 성균관대 김형섭, 한국과학기술원 이석희, SEMATECH 김대현 외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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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LG실트론 (강희복 Wafering개발담당)

300mm 에피 웨이퍼 제조기술(국내 최초), 

450mm Prime grade 폴리시드 웨이퍼 제조기술 (국내 최초, 세계 2위)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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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실트론 (강희복 Wafering개발담당)

300mm 에피 웨이퍼 제조기술(국내 최초), 

450mm Prime grade 폴리시드 웨이퍼 제조기술 (국내 최초, 세계 2위)국내 최초

원천기술 확보 통한 미래 블루오션 시장 선점

실리콘 웨이퍼 사업은 신에츠(Shin-Etsu), 섬코(SUMCO) 등 일본 웨이

퍼업체가 전 세계 웨이퍼시장에서 60% 이상(2013년 말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폴리시드, 어닐드(Annealed), 에피,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 등 300mm 크기의 웨이퍼까지 다양한 종류의 웨이퍼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특히 300mm 에피 웨이퍼의 경우 해외 선진업체들 

(신에츠, 섬코, 실트로닉 AG, 선에디슨)은 1998년부터 상업용 300mm 에

피 반응기(Reactor)를 설치했으며, 300mm 에피 웨이퍼에 대한 기본 공

정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전략 고객과 공동 개발을 통해 양산 중이다. 나

아가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 증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LG실트론이 본 연구과제를 통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300mm Prime grade 에피 웨이퍼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CPU의 최대 제조업체에 300mm 에피 웨이퍼 품질인증

을 획득,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는 ㈜LG실트론의 강희복 Wafering개발

담당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10nm 수준의 최선단 디바이스용 에피 

웨이퍼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 에피 웨이퍼 시

장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450mm 웨이퍼의 

경우 장비개발용 M76(Test Grade) 웨이퍼 개발에 이어 공정개발용 

M1(Prime Grade) 웨이퍼를 개발했으며, 향후 양산기술을 확보할 예정으

로 본격적인 시장 개화 시 선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고를 향한 마음들이 모여 결실을 맺다

300mm 에피 웨이퍼 개발 무렵은 해외 선진업체들이 이미 기술 개발

을 완료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 증가에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이었다. 더구나 시스템 LSI 고객들은 당사 기술력으로는 가히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었다. 기존 메모리용 웨

이퍼 대비 높은 수준의 평탄도 및 청정도가 요구되며, 생소한 품질 항목

들에 대한 제어도 필요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조공정의 

기술 역량을 동시에, 그리고 단기간에 끌어올려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

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던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LG실트론의 

강희복 Wafering개발담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고민하고 논쟁하며 해결

방안을 하나씩 도출했고, 300mm 에피 제품이라고 하면 모든 부서가 최

우선으로 지원하는 등 제조공정별로 많은 리소스(Resource)와 최선의 노

력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최고를 향한 마음들이 모이고, 각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선진업체들도 감히 해내지 못한 짧은 기간 안에 10nm대 중

반 수준의 소자에 적용 가능한 평탄도, 청정도의 성능을 갖는 고품질 

300mm 에피 웨이퍼를 개발할 수 있었다.” 

2009~
     2015년

 January  2015     15

에피 웨이퍼 개발 후 현재까지(2009~2013년) 개발 1년 후(2014년) 개발 2년 후(2015년) 비고
개발제품 매출액 720억 원 933억 원 1,561억 원

CIS, AP, 
CPU 용

시장점유율(국내/해외) 45%/2% 46%/4% 47%/10%
수출액 86억 원 194억 원 793억 원
국산화율 95% 100% 100%

전문가 코멘트

“로직용 300mm 에피 웨이퍼의 국산화를 통해 2015년에 

1500억 원의 매출과 800억 원의 수출이 예상된다. 

수년 후 웨이퍼 대구경화에 대비한 450mm 웨이퍼의 

선도적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도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양지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공정/장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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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화면 뒤에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와 달리 광원이 필요 없고, 

소비전력도 LCD에 비해 최고 66%가량 줄일 수 있다. TFT-LCD에 비해 동영상 응답속도가 1000배 이상 빨라 색 재현율과 

명암비도 월등해 동영상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로 평가받는다. 제조공정이 복잡하지만 고화질과 대형화에 유리하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플렉시블 복합 기능 유기전자소자 기반기술 개발 
종이기판 기반 공정기술 선보여

21세기 들어 최첨단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전자기기의 소형ㆍ경량ㆍ 

박막화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적용 디스플레이의 대면적화 및 유연화 기술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컴퓨팅 기능을 포함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모리 수요의 견인차가 PC에서 디지털기기 및 무선통신단말기로 

확대되면서 모바일기기용 유기전자소자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메모리소자 

또한 현재의 Si 기반 소자에서 앞으로 플렉시블 구현이 가능한 유기물질 기반 

메모리소자가 가까운 장래에 주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른바 구부리고, 

휘고, 접을 수 있는 플렉시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며, IT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홍용택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팀이 플렉시블 

복합 기능 유기전자소자 기반기술 개발에 성공, 빠르게 변화하는 플렉시블 전자소자 

분야의 선제적 대응은 물론 관련 시장 선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 조범진 사진 이승재

사   업   명 IT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플렉시블 복합 기능 유기전자소자 기반기술 개발

제   품   명 플렉시블 유기 발광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플렉시블 유기 메모리

개 발 기 간 2009. 3~2014. 2.(60개월)

총 사 업 비 2,016백만 원

개 발 기 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02-880-2032, http://snurnd.snu.ac.kr

참여연구진 서울대 홍용택, 이창희, 장정식 외, 가톨릭대 강인남 외, 고려대 주병권,  

 이양두 외, 단국대 이준엽, 이칠원 외, 순천향대 문대규, 김창교 외

Industrial 

Technology

장려상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용택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달의 신기술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화면 뒤에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와 달리 광원이 필요 없고, 

소비전력도 LCD에 비해 최고 66%가량 줄일 수 있다. TFT-LCD에 비해 동영상 응답속도가 1000배 이상 빨라 색 재현율과 

명암비도 월등해 동영상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로 평가받는다. 제조공정이 복잡하지만 고화질과 대형화에 유리하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플렉시블 복합 기능 유기전자소자 기반기술 개발 
종이기판 기반 공정기술 선보여

21세기 들어 최첨단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전자기기의 소형ㆍ경량ㆍ 

박막화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적용 디스플레이의 대면적화 및 유연화 기술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컴퓨팅 기능을 포함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모리 수요의 견인차가 PC에서 디지털기기 및 무선통신단말기로 

확대되면서 모바일기기용 유기전자소자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메모리소자 

또한 현재의 Si 기반 소자에서 앞으로 플렉시블 구현이 가능한 유기물질 기반 

메모리소자가 가까운 장래에 주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른바 구부리고, 

휘고, 접을 수 있는 플렉시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며, IT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홍용택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팀이 플렉시블 

복합 기능 유기전자소자 기반기술 개발에 성공, 빠르게 변화하는 플렉시블 전자소자 

분야의 선제적 대응은 물론 관련 시장 선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 조범진 사진 이승재

사   업   명 IT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플렉시블 복합 기능 유기전자소자 기반기술 개발

제   품   명 플렉시블 유기 발광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플렉시블 유기 메모리

개 발 기 간 2009. 3~2014. 2.(60개월)

총 사 업 비 2,01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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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서울대 홍용택, 이창희, 장정식 외, 가톨릭대 강인남 외, 고려대 주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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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용택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 플렉시블 유기 발광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2 수직형 유기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어레이. 3 종이기판상 
제작된 고효율 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자. 4 종이기판상 제작된 플렉시블 유기 메모리 발광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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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ㆍ구동, 발광ㆍ메모리 복합 기능화 실현

홍 교수와 연구팀의 ‘플렉시블 복합 기능 유기전자소자 기반기술’의 핵

심은 ‘복합 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된 

유기전자소자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각 기능에 대해 개별 소자 여러 

개의 조합으로 구현 가능했던 시스템을 하나의 복합 기능 소자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조 및 공정의 단순성에 기반한 기초ㆍ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즉, 발광과 구동 기능이 일체화된 유기 발광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와 발

광 및 메모리 기능이 일체화된 유기 메모리 발광소자의 기반기술을 개발

해 기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 픽셀 시스템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기초기술을 개발함은 물론 이를 위해 소재 및 소자구

조, 공정방법을 연구, 개발한 것이다.

특히 홍 교수팀은 차세대 플렉시블 또는 일회용 전자시스템의 기초 기

술이 되는 종이기판 기반의 유기발광다이오드, 유기 전계효과 트랜지스

터, 디스플레이 픽셀소자에 대해 집적 공정기술을 개발해 저가격 완전 플

렉시블 플랫폼상에 전자시스템을 형성하는 기초 기술을 확보했다는 측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관련 분야 미래 기술 로드맵 역할 기대 

국내 디스플레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이

외 다른 플렉시블 응용 전자소자 개발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간단한 공정을 활용해 저가격으로 제조 가능한 소자의 미래 수요 대

비에 필요한 기술의 사전 확보는 앞으로의 시장 선도에서 필수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홍 교수팀이 기술 개발에 성공한 유기 발광 전계효과 트랜

지스터 기술의 경우 단위 소자 측면에서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

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플렉시블 플랫폼상에 상온 부도체 공정을 접목해 

어레이 형태로 집적하는 시도는 홍 교수팀이 처음이다. 특히 인-시투 플

라즈마(In-Situ Plasma) 공정을 통한 누설 전류 감소 기술은 기존 수직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기술의 문제점인 게이트 누설 전류문제를 단순 공

정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유기 메모리 발광소자 기술은 처음으로 시도된 소자 기술로 메모

리 기능을 하는 발광소자가 소자 자체에서 데이터를 기억해 여러 단계의 

밝기를 유지하는 새로운 기술로 트랜스퍼(Transfer) 공정을 접목한 탠덤

(Tandem) 소자구조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최초로 발광ㆍ메모리 기능이 

집적된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종이기판 기반의 공정기술은 일반 복사용지에 인쇄공정을 활용

해 AMOLED 디스플레이의 기본이 되는 고성능 픽셀구조의 유기전자소자

를 이용, 최초로 집적하는 공정기술이며, 이 기술 개발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교수는 “제작환경에 제약이 많은 완전 플렉시블 플랫폼 

상에 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온 박막 형성 기술, 인쇄공정 기술, 다

층 박막 트랜스퍼 기술 등 아직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가 많다”면서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개발된 소재, 소자구조, 공정기술은 관련 분야의 

기본 기술과 미래 기술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의

의가 있으며, 다른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기술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

다”고 말했다. 

이번 ‘플렉시블 복합 기능 유기전자소자 기반기술 개발’을 통한 파급 효

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현재 사용 중인 AMOLED 픽셀구조의 단순화 기술 개발이 가능해 

고성능 디스플레이 픽셀구조 개선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는 종이기판 기반의 디스플레이 픽셀 형성 기술 개발로 저가격 완전 플렉

시블 표시장치에의 응용이 가능해져 일회용 디스플레이 등 신개념 제품 

개발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전자소자의 구

현 기술 및 배리어층 형성 기술 등을 중심으로 이미 사업화와 기술 이전

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발광ㆍ구동 일체형 발광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등 복합 기능 소자

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 단계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

되고 자문이 이뤄지는 등 사업화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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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

“플렉시블 복합 기능 유기전자소자 기반기술 

연구과제를 통해 다양한 구조의 소자를 개발하고 

시연했다. 특히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여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이정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 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ㆍ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에 

시상한다. ㈜뉴파워프라즈마가 ‘8세대 이상 LCD 전 공정 장비용 첨단 핵심부분품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핵심 소모부품 수명을 기존 1.5년에서 5년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장비제조사의 해외 수입제품 대체로 2014년 기준 연간 5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사업화 기술 장관상 사업화 기술 장려상

국내 최초 고출력 플라즈마 발생용 고주파 전원장치 개발  -  ㈜뉴파워프라즈마

사업화 기술 부문

New 

Technology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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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건강한 옷을 입힌다  -  여명벽지㈜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는 ㈜뉴파워프라즈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건식세정용 플라즈마 발생기 

(Remote plasma Generator)를 개발했고, 대한민국 10대 기술 선정 및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전기ㆍ전자 부품 대표기업이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반도체 소자 이용, 최고 출력 50kW급
국내 최초 고출력 플라즈마 발생용 고주파 전원장치 개발  
형광등, 네온사인, 번개, 북극지방 오로라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플라즈마 

상태다. 1928년 미국의 물리학자 랭뮤어(Langmuir)에 의해 이름 붙여진 이후 

1970년대 핵융합 연구를 시작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까지 확대 응용돼 온 

플라즈마는 최근 회로 선폭 10nm급 반도체 공정은 물론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첨단기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대표 장치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은 

제조장비에 의해 패널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전(前) 공정 장비의 경우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ized 

Deposition, 플라즈마 기상증착성장), 드라이 에치(Dry Etch, 건식 식각기)와 같은 

플라즈마 공정장비가 매우 중요하다. 장비 제작에 필요한 핵심부분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의존하는 실정에서 ㈜뉴파워프라즈마가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장비제조사들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더불어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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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는 ㈜뉴파워프라즈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건식세정용 플라즈마 발생기 

(Remote plasma Generator)를 개발했고, 대한민국 10대 기술 선정 및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전기ㆍ전자 부품 대표기업이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반도체 소자 이용, 최고 출력 50kW급
국내 최초 고출력 플라즈마 발생용 고주파 전원장치 개발  
형광등, 네온사인, 번개, 북극지방 오로라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플라즈마 

상태다. 1928년 미국의 물리학자 랭뮤어(Langmuir)에 의해 이름 붙여진 이후 

1970년대 핵융합 연구를 시작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까지 확대 응용돼 온 

플라즈마는 최근 회로 선폭 10nm급 반도체 공정은 물론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첨단기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대표 장치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은 

제조장비에 의해 패널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전(前) 공정 장비의 경우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ized 

Deposition, 플라즈마 기상증착성장), 드라이 에치(Dry Etch, 건식 식각기)와 같은 

플라즈마 공정장비가 매우 중요하다. 장비 제작에 필요한 핵심부분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의존하는 실정에서 ㈜뉴파워프라즈마가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장비제조사들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더불어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사   업   명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8세대 이상 LCD 전 공정 장비용 첨단 핵심부분품 기술 개발

제   품   명 NPG-50KAS Sherpa-50EX

개 발 기 간 2011. 5.~ 2014. 2. (34개월)

총 사 업 비 9,828백만 원

개 발 기 관 ㈜뉴파워프라즈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76

 031-612-7600, www.new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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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 이용, 최고 출력 50kW급
국내 최초 고출력 플라즈마 발생용 고주파 전원장치 개발  

플라즈마는 우주의 99%를 차지한다. 태양과 별들의 다수가 플라즈마로 구성돼 있는데, 지구에서 번개나 오로라 형태로 

관찰되는 게 플라즈마다. 가정과 거리에서 늘 접하는 형광등, 네온사인 등의 조명도 플라즈마 상태다.

수입대체 효과 및 장비 국산화율 높여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은 사실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최고라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전 공정 장비인 PECVD와 드라이 에치의 경우 

장비기술의 국산화율이 60~70%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 핵심부분품인 

RF 제너레이터(Generator)와 매처(Matcher)는 그 동안 일본, 독일, 미국 

기업의 제품들이 적용돼 장비의 국산화율이 매우 저조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고주파 전

원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13.56MHz 주파수의 전원장치가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공정이 대형ㆍ다양화해 여러 주파수와 매우 큰 

고주파 전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펄스(Pulse), 아크 매니지먼트(Arc 

Management), 배리어블 프리퀀시(Variable Frequency) 등의 부가 기능까

지 포함한 국산 RF 제너레이터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파워프라즈마가 국내 최초로 독자적 기술을 통

해 최고 출력 50kW까지 낼 수 있는 RF 제너레이터 및 매처 개발에 성공, 

국내 장비제조사들의 절실함을 해결함과 동시에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 

부피ㆍ무게 줄이고, 수명은 반영구적 

㈜뉴파워프라즈마에서 이번에 개발한 RF 시스템(System)은 글라스 면

적 2.2×2.5㎡ 크기 8세대 이상급의 LCD, OLED 공정용 PECVD, 드라이 

에치 장비에 적용할 수 있어 기존에 고출력 RF 신호를 스위칭하기 위해 

진공관을 사용함으로써 부품의 특성상 짧은 수명과 제조라인에서 주기

적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번거로움 및 유지비용 발생의 단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뉴파워프라즈마가 개발에 성공한 RF 시스템을 통해 진공

관을 대체한 반도체형 스위칭 소자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했

다. 또한 안정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 생산과 

반도체 소자를 사용함에 따라 제품의 부피 및 무게를 40%가량 줄일 수 

있어 제조라인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뉴파워프라즈마는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방전(Arcing) 

현상을 감지해 제품의 불량을 줄일 수 있는 아크 매니지먼트 기능, 건식 식

각 시 이온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13.56MHz 주파수 연동이 가능한 펄스 

싱크로나이제이션(Pulse Synchronization) 기능 및 임피던스 매칭을 빠르

게 할 수 있는 13.56MHz±5%의 주파수 가변 기능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

했다.

이와 관련, 위순임 대표이사는 “이번에 우리 회사가 개발에 성공한 제

품은 경쟁사의 제품에는 없는 순간정전에 대비 가능한 자동복귀 기능을 

장착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전원 환경에서도 장비의 ON 상태를 

유지 가능토록 하는 등 추가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관련 핵심 기술을 특

허 출원해 지난해까지 2건이 등록됐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신규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면서 “기타 제품의 세부적 성능사양인 출

력변동률, 고조파 발생률, 주파수 변동률 등은 선진 경쟁사와 동일한 수

준 또는 그 이상으로 성능이 개선됐고, CE 인증 및 SEMI F 47 등의 인증도 

획득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라인에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검증을 통해 해외 수출까지 더불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1등을 향한 힘찬 도전

㈜뉴파워프라즈마의 저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반도체 제조사인 S전자보다 영

업이익률이 높은 협력사에 선정된 ㈜뉴파워프라즈마는 세계에서 두 번

째로 건식세정용 플라즈마 발생기(RFG)를 개발했고, 대한민국 10대 기술 

선정 및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전기ㆍ전자 부품 대

표기업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술 개발의 성공은 ㈜뉴파워프라즈마의 위상을 더욱 공

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13년 첫 시제품 개발 후 국내 LCD 장비

제조사의 성능평가를 통해 8세대급 장비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뉴파

워프라즈마는 국내 건식 식각 제조기업의 요청으로 동일 성능의 30kW급 

99%

플라즈마 발생기(RF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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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시스템을 2013년 말에 첫 수주해 현재까

지 2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현재 

50kW급 제품도 플라즈마 공정 성능평가 

및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발에 성공한 관련 기술 적용 제품군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약 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국내 플라즈마 장비 제조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산 고출력 RF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서 ㈜뉴파워프라즈마 제품의 해외 진출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뉴파워프라즈마 역시 2013년부터 중

국 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저력의 ㈜뉴파워프라즈마가 있기까지 위순임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의 고진감래는 매우 혹독했다.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는 ㈜뉴파워프라즈마의 살아 있는 역사라 할 

수 있는 위 대표이사의 헌신과 더불어 임직원들은 10여 년의 기다림과 끝

없는 연구개발 끝에 고출력 RF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서 기존 무선통신이나 안테나 기술과는 달리 수십 MHz 대역의 대전력 결

합 기술과 안정적인 출력 제어를 위한 센서 및 컨트롤에 대한 정밀한 제어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성능 검증이 함께 요구

되는 매우 어려운 분야라는 난관에 번번이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특히 50kW급 파워를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 및 전기적 부하, 시뮬레이

션 등 객관성을 가진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

며, 고출력 고주파 사용에 따른 새로운 기능 구현 및 검증방법이 없어 깊

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뉴파워프라즈마는 고출력 RF 

시스템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

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앞으로 ㈜뉴파워프라즈마는 제품 라인업을 크게 반도체 공정용과 디

스플레이 공정용으로 나눠 현재 혁신의 중심축인 디스플레이 공정용 제

품의 경우 이번에 성공한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지금보다 부

피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 고출력 제품군에 우선적

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2016년에는 축소형 기술을 60kW급 고출력 제

품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핵심 라인업인 반도체 공정용 RF 시스템에까지 

확대 적용해 2018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공정용 RF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1위 및 세계 2위를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위 대표는 “㈜뉴파워프라즈마는 창사 이래 급변하는 시장 환

경과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연구개발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Fast Follower to First 

Mover’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제품을 시장에 먼저 출시

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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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

“기존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시스템 레벨의 

국산화를 넘어선 핵심 부품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국내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 

끌어올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정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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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현재 

50kW급 제품도 플라즈마 공정 성능평가 

및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발에 성공한 관련 기술 적용 제품군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약 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국내 플라즈마 장비 제조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산 고출력 RF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서 ㈜뉴파워프라즈마 제품의 해외 진출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뉴파워프라즈마 역시 2013년부터 중

국 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저력의 ㈜뉴파워프라즈마가 있기까지 위순임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의 고진감래는 매우 혹독했다.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는 ㈜뉴파워프라즈마의 살아 있는 역사라 할 

수 있는 위 대표이사의 헌신과 더불어 임직원들은 10여 년의 기다림과 끝

없는 연구개발 끝에 고출력 RF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서 기존 무선통신이나 안테나 기술과는 달리 수십 MHz 대역의 대전력 결

합 기술과 안정적인 출력 제어를 위한 센서 및 컨트롤에 대한 정밀한 제어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성능 검증이 함께 요구

되는 매우 어려운 분야라는 난관에 번번이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특히 50kW급 파워를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 및 전기적 부하, 시뮬레이

션 등 객관성을 가진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

며, 고출력 고주파 사용에 따른 새로운 기능 구현 및 검증방법이 없어 깊

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뉴파워프라즈마는 고출력 RF 

시스템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

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앞으로 ㈜뉴파워프라즈마는 제품 라인업을 크게 반도체 공정용과 디

스플레이 공정용으로 나눠 현재 혁신의 중심축인 디스플레이 공정용 제

품의 경우 이번에 성공한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지금보다 부

피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 고출력 제품군에 우선적

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2016년에는 축소형 기술을 60kW급 고출력 제

품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핵심 라인업인 반도체 공정용 RF 시스템에까지 

확대 적용해 2018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공정용 RF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1위 및 세계 2위를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위 대표는 “㈜뉴파워프라즈마는 창사 이래 급변하는 시장 환

경과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연구개발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Fast Follower to First 

Mover’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제품을 시장에 먼저 출시

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의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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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

“기존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시스템 레벨의 

국산화를 넘어선 핵심 부품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국내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 

끌어올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정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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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의 산화로 얻는 자극성 냄새의 가연성 무색기체로 ‘새집증후군’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와 실내가구 칠, 접착제 등에 쓰인다.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 사람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각종 질병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실내에 건강한 옷을 입힌다
철저한 친환경성 및 복합 기능 갖춘 섬유벽지 개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전세, 월세 등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동 시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흔히 도배와 장판을 하게 된다. 도배는 어떤 디자인과 

무슨 색깔의 벽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확장성과 집안 분위기를 180도 

다르게 변화시킨다. 그러나 이처럼 색깔과 디자인은 중시하면서 벽지 재료에 

대해서 사람들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부분 합성섬유나 PVC 코팅 

처리된 벽지를 사용하며, 이로 인한 유해성이 최근 들어 ‘새집증후군’ 문제와 함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환경친화적인 섬유소재를 사용해 기존 

섬유벽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친환경 섬유벽지를 개발,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지에서 호평받는 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사   업   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환경친화형 소재의 특수방적 및 가공기술 융합 복합 기능성  

 섬유벽지 개발

제   품   명 고기능성 친환경 섬유벽지

개 발 기 간 2012. 6~2014. 5.(24개월)

총 사 업 비 1,868백만 원

개 발 기 관 여명벽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길 4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길 34(서울사무소)

 02-572-6731,www.leesco21.com

참여연구진 이준한, 권은영 외 13명

Industrial 

Technology

장려상
여명벽지㈜ (이종곤 대표이사)

포름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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